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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지난 해 28일,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한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

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62년 5. 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이다. 당

사자인 윤길중씨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이란 죄명

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의 옥고를 치른 피해자이다. 무죄 구형을 한 검사는 

지난 9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사건에서

도 무죄 구형 의견을 낸 바 있고, 일명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이다. 대

검찰청이 임 검사에게 내세운 징계사유는 내부 합의를 어기고 공식절차를 무시하였

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1년 위와 같은 사건의 다른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

고한 바 있고, 위 판결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진실화해

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되었고, 국가에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건이다. 임 검사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

안이 명백하므로 무죄구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담당검사로

서 이를 막으려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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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죄구형을 결행하게 된 것이라

고 한다. 임 검사의 구형이 있었던 당일 법원은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의 수호자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불의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이미 사

라진지 오래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은 급기야 우리사회

를 멍들게 하였고 유린된 인권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과거 군부 독재 하에 조작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부합의와 절차를 들며 징계를 거론하는 것

은 가당치 않다. 오히려 준사법기관으로서 암울했던 우리 과거사의 인권침해에 일

조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와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

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

하게 할 뿐이다.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다.

 

                              2013년 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